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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1일                                          대통령 발언록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오찬

과감한 분권은 지방자치를 이끌어 핵심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에 지자체와 의회에서 하실 일이 많은데 초청에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자치와 분권을 주장해왔는데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시민, 국민들이 참여하는 게 최종 목

표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게 비로소 민주주의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려면 결정의 단위가 가까이 있어야합니다. 분권과 자치야말로 국민

들이 민주주의에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실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중심으로 되어가길 바랍니다. 자치, 분

권에 소극적으로 되가는 것이 각 국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선 분권과 자치에서 앞서야 합니다. 분권, 자치가 시민의 참

여에 의해 되지만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여가 용이하도

록 하려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국회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해 모순됩니다. 전형적인 예가 옛부터 국회에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장관의 자의적인 개입성이 높고 정치적 의도로 배분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이 의심받았습니다. 일부분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일

반 교부세 11분의 1, 내국세의 9%정도입니다. 정부는 거의 깎아 내는 결단

을 내렸는데 어렵습니다. 결단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것은 행자부장관 권력이 깎이고 간접적으로 대통령 권력도 깎이는 것인데 

국회에서 거꾸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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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렇습니다. 

구조상 분권이 쉽지 않습니다. 분권과 균형발전 등 자치와 관련된 개혁입

법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4기 자치단체장에 이르

도록 지방자치활동을 열심히 해줘서 그게 세력으로 형성돼 국민들의 신뢰

가 쌓여 있어 그 힘을 받아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국민의 공감

대가 국회의 공감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잘 안 될까봐 여러분께 

부탁드리려고 초청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게 가고 힘들게 가고 있으니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야 간이 진보-보수 갈등이 있지만 앞으로의 갈등은 집권과 분권의 갈등, 

타율과 자율의 갈등이 될 것입니다. 피라미드적 권력과 네트워크적 권력의 

갈등입니다.  제도를 놓고 좀 더 권력을 대중화하자, 분산하자, 자치를 확

대하자는 주장과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 세력 간의 갈등이 오히려 본질적 

갈등입니다. 입장을 달리해도 이 문제에 관한한 힘을 모아주십시오. 잘되

면 민주주의가 한걸음 성숙하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3대특별법, 분권관련 정책들에 대해 여러분 생각에 

‘겨우 이거냐’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관행

에 비춰보면 굉장합니다.


